오타수정, 내용 정정 및 보충설명
일단 죄송한 마음 뿐이며... 출간전에 고쳤어야 하는 데 출간되고 나니 자꾸 틀린 부분이 보이네요..발견되는 데로 즉시 계속 올리겠슴다..
65페이지 ~ 66 페이지..
최종으로 나와야  할 ERD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으허~ 정신이 어케 되었었나 봅니다.. 최소 카디날리티에 대한 표현이 잘못되었슴다..
지송함돠..잠시 정신이 다른데로 도망갔어나 봅니당..--;;;;;
즉,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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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ERD의 핵심 개념중 하나인 개체(엔티티)는 그림처럼 네모 상자로 표현합…
( 개체집합(엔티티 집합) 으로 수정
127페이지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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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있는 사람 ( 이재학 으로 고치는게 더 정확하겠죠.. 
141페이지
두번제 단락에서..
.. 정보는 대학의 캠퍼스, 단과대학, 학과별 동문에 대한 것이라면 ERD를 이런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될 수도 있습니다. 가 맞겠슴당..
147페이지
16-1 제목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틀을 잡는 정규화
( 모델 로 고쳐용~
149페이지
참고에서..
보충설명: 
그림의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함수를 적용하면 해당되는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2, -2 만 있으로 ... 함수가 항상 양쪽으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첫번째 그림에서..
보충설명: 
‘서버구축’ 이라는 보유기술을 추가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
163페이지
두번째 단락에서..
.. 정규화를 통한 하향식(Bottom-up) 방식으로 ..
( 상향식이 맞겠지요..
또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계되고, 정규화를 통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라고 하면 무언가 말이 이상함돠..
( 방식이란 글자를 빼면 말이 자연스럽겠슴다..
195페이지
보충설명:
필자가 너무 프로세스 모델링을 무시한 발언을 했다. 글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프로세스 모델링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 프로세스 모델링도 무지 중요하다. 업무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끌어 내는데는 프로세스 모델링이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219페이지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락
Unique Index에 대한 내용을 인덱스 관련 장에서 참고 하라고 했는데,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덱스의 기본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보충하겠슴다.. ^^;;;
225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에서 2번째 줄..
.. 오라클의 테이블스페이스는 2차원 테이블구조로 표현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각 DBMS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로 고침니다..
227페이지
요약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DBMS는 관계형 모델을 지향하게 됩니다.
( DBMS는 대부분 관계형 모델 로 고침
231페이지
중간 단락에서..(끝에서 10번째 줄..)
.. 10만건의 자료가 100건으로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할 수 있습니다. 로 고침
247페이지 
그림에서..
그림에서 ‘=’ 기호가 쓰였는데 실제로는 이 ‘=’ 기호가 맞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DBMS가 알아서 같은 것으로 맞춰주었으나 실제로는 틀린 것이다. 첫번째 이재학은 뒤에 공백이 2자리 포함되었고,  뒤에 이재학은 공백이 없는 것이다. 즉, ‘이재학  ‘ 과 ‘이재학’ 은 다른 것이다. 
267페이지
참고에서..
.. 가능한 것일까요? 오라클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으로 고침..
272페이지
중간쯤에서..
보충설명:
.. 정보만 골라내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PRIMARY KEY가 존재하는 것이고, ..
라는 문장은 기본키의 존재가 단지 위에서 설명한 내용 한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기본키는 각각의 개체를 구별하는게 최고의 목표이고 여기서 설명한 것은 질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기본키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8페이지
마지막 질의문에서..
보충설명:
EXISTS 연산자가 더 가벼운 것은 EXISTS 연산자는 BOOLEAN 연산을 하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만 판단하면 된다.
321페이지
첫번째 쿼리의 설명하는 부분 위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이거는 상관없는 점입니다..
334페이지
첫번째 질의문에서 인라인 뷰의 WHERE 절에서 줄바꿈하시는게 좋을 듯..
342페이지
두번째 그림에서 찐하게 | 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커서입니다. 아무런 상관이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줄에서..
필자는 강제로 스캔을 유도하기 위해서.. 
( 풀스캔(FULL SCAN) 으로 고침
343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1/00 정도로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줄어들었음을 로 고침
괄호안의 4만줄 보다는 4만건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릴 듯..
407페이지
첫번째 줄에서..
보충설명:
트리거가 서버에 부하를 가장 많이 준다는 것은 프로시저, CHECK 제약조건 등의 무결성을 강화 하기 위한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하를 가장 많이 준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서버의 부하를 많이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422페이지
헐~ 내용에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정정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책이 나오기까지’ 에서 중간에 ‘cj’ 라는 영어가 들어갔네요..헐헐~
